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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비교 연구:
여가 및 직장생활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52)이 효 주**

오 수 연***

박 성 민****

개인의 행복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친가족 정책 확대,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생산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대한민국 

기혼여성 근로자들의 직장생활, 여가생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개인(학력, 가구 총소득, 고용 안정성, 미성년 자녀), 배우자(도구적·정서적 지지), 직장 요인(성차별, 

친가족 정책)이 여가생활과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와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삶의 질 인식 수준에 있어 공공·민
간부문 근로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 분석과 독립표본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성년 자녀의 수가 작을수록,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 고용안정성, 배우자의 도구적·정서적 지지, 친가족 정책 제공수준이 

높을수록, 성차별 인식이 낮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높으며,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공사부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이론적으로 조망할 뿐 아니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민간부문 

인사관리 담당자들에게 정책적·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삶의 질(Quality of Life),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 배우자의 정서

적 지지, 성차별 인식, 친가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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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3호

Ⅰ. 서 론

워라밸세대, 미(Me)코노미, 소확행을 이어 2020년 새로운 트렌드로 업글1)인간이 등장하였

다. ‘업글인간’은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 형태를 뜻하는 신조어로, ‘트렌

드 코리아 2020’이 선정한 2020년을 이끌 10대 키워드 중 하나이다. 이는 타인과 경쟁하여 성

공과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삶 전체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스스로 성장을 추구하

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과 취미, 여가활동, 지적 성장을 위한 소비

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업글인간의 등장은 사람들의 ‘행복 무게 추’가 삶의 양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도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어

제보다 나은 나를 지향하는 가치관의 확산은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삶에 여유가 없었던 현대인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

밸(WLB)’과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미(Me)코노미’,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

는 ‘YOLO’,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과 맥

을 같이 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은 주 52시간 근무제, 스마트워크제 등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혁신과 맞물려 더욱 빠르게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계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대표적으

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가 사용되었으며, GDP가 곧 행복의 기준으로 작

용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이란 소득과 같은 물질적·양적 요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정신적·질적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바, GDP의 단일한 경제적 

관점은 인간의 행복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녔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적으로 다루는 행복지수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OECD는 2011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BLI(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수)를 발표했다(김형일·유승

호, 2016). BLI는 2개의 영역, 11개 차원2),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GDP와 달리 

종합적으로 삶의 질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BLI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인의 삶의 질은 어떨까. OECD가 발표한 ‘2018 더 나

은 삶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총 40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특히 일과 삶

의 균형 영역에서는 10점 만점에 4.1점으로 37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같

은 2018년, OECD가 집계한 GDP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8위를 차지하며 BLI와 GDP 사이에 있

어서 괴리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OECD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회원국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까지는 10위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3) 

1) 업글은 업그레이드(Upgrade)의 준말

2) BLI의 11가지 차원은 1) Housing, 2) Income, 3) Jobs, 4) Community, 5) Education, 6) Environment, 7) 

Civic engagement, 8) Health, 9) Life Satisfaction, 10) Safety, 11) Work-Life Balance로 이루어져 있다

(OECD홈페이지).

3) 박영준, “韓 ‘삶의 질 지수’는 OECD조사 40개國 중 30위.. ‘제자리’”, 세계일보, 2019.06.23., http://m.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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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의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

균 근로시간은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1위, 2258시간)를 이어 2위를 기록

했다. OECD 36개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인 1,746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근

로자들은 연간 278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며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약 

35일을 더 일하는 셈이 된다.4)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더 나은 삶 지수(BLI) 하락의 주요 원

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

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1,800 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수립하여, 주 52시간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의 개정(‘18.3.20 공포) 및 노동시간 단

축의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즉,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시

키기 위해,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여가시간5)은 늘리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라 하겠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유의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

구 비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44%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3%(567.5만 가구)

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는 44.8

시간, 여자는 39.0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5.8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맞

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남성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은 가사분담의 저조로 이어져 여성 근

로자의 일-가정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직장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WLB·인사제도와 같은 직장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서의 배우자 요인 또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된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이란, 직장생활을 통해 경험하

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만족도(Satisfaction)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직무 만족, 조직 만

족, 조직몰입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구성요소이다(김선아·박성민, 

2018). 이러한 QWL-QOL 간의 중요성은 학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져, ‘삶의 질’을 연구함에 

있어서 ‘직장생활의 질(QWL)’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직장생활의 여집합이라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질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하였다. 하지만 여가를 적절히 향유하고 있다

는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으며(유홍준 외, 2018), 여가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심리상태가 유발

되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권상희·홍종

배, 2009),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여가생활의 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가생활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조

직적 차원의 관심은 낮으며, 여가생활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 축으로 직

com/view/20190623506779

4) 고영태, “한국 근로자, OECD 평균보다 한 달 반 더 일하는데...”, KBS NEWS, 2019.04.13., http://news.

kbs.co.kr/news/view.do?ncd=4190965

5)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으로,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

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6) 통계청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이 가장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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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을 제시하고, 각각의 선행요인(개인 요인, 배우자 요인, 직장 요

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

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직

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의미

한 역할을 하는가? (연구 질문1) 전반적인 삶의 질(QOL)의 제고를 위해서 직장생활의 질

(QWL)과 함께 여가생활의 질 또한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이이론에 따르면 한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은 다른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직장생활 질(QWL)의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QOL)의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가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을 때 보다 유의미한 삶의 질 향상

으로 이어진다면 정책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무엇인가? 

여성 근로자의 개인 요인, 배우자 요인, 직장 요인은 각각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직장 및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

가? (연구질문2)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개인 요인(학력, 소득, 고용안정성, 미성

년 자녀의 수), 배우자 요인(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직장 요인(성차별 인식, 친가족 정책) 

3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직장 요인 중 특히 제도적 요인(친가족 정책의 제공여부)이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워크제로 인해 근무방식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

는바,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으로 삶의 질에 바람직한 기대효과를 가져오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여가시간의 변화’에 대해 ‘증가’가 51.3%, ‘변화 없음’이 44.9%인 조사 결과7)를 고려했을 

때, 친가족 정책이 여가생활의 촉진요인으로서 기능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친가족 정책·인사관리와 같은 직장 요인이 공공부문·민간부문에 따라 차이를 보이

는가? 차이가 있다면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여가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가? (연구질문3) 주 52시간 근무제, 블라인드 채용, 아빠육아휴직 등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닌 인사제도들은 대부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주도로 시작되어 점차 민간부문으

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친가족 정책과 같은 WLB제도 및 성차별 인식에 관

한 공·사 부문 비교분석을 통해 영역 간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 질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전이이론 등 관련 

이론 검토와 함께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의 가능한 선행요인을 구성해봄으로써 가설

을 도출하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과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기혼여성 근로자의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직접 효과와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나아가, 공·사 부문 간의 경로 비교를 통해 영역의 

조절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

7) 지역문화진흥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생활 변화 실태조사 - 조사 결과 보고서>,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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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하위단계로서의 직장생활의 질,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인사관리·조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하고, 기존의 QWL-QOL 사이의 전이

효과에 여가생활의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제도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전이이론을 중심으로 

삶의 질은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 목적 및 

주제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행복감(Happiness), 만족감

(Satisfaction), 복지(Welfare),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생활 수준(Standard of Life), 생활만족도

(Life Satisfaction), 안녕감(Well-being),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등이 있으며, 서로 

혼용하기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선아·박성민, 2015). 

삶의 질은 객관적·물리적·양적 측면을 강조하는지, 주관적·심리적·질적 측면을 강조하

는지, 혹은 두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김선

아·박성민, 2015),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neider(1976)

는 삶의 질이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며 개인이 경험하는 직접적 

복지와 관련이 깊다고 했으며, McDowell & Newell(1987)은 삶의 질을 물리적 상황의 적절성

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Diener(1984)는 삶의 질을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영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최종

적 구성물로 정의했으며, 마찬가지로 Kahneman & Deaton(2010)도 삶의 질을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Well-being)로 개념화했다. OECD(2011)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BLI(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수)의 2개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며, 소득, 자산, 직업, 근로소득, 주거환

경과 같은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삶의 질을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일한 기준이나 측정 도구는 

없으며, 삶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 예컨대 근로소득, 자산, 주거환경과 같은 객관적 조건과 

가정, 여가, 직장, 공동체 생활과 같은 삶을 형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삶의 질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각 구성요

소에 대한 개인이 만족이 높으면 개인이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질 또한 높을 것이라는 추론

이 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국가 및 사회 발전 지표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물질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단기적 지표, 발전도, 성숙도 등 (예를 들면, 경제적 성과, 건강, 교육, 사

회 간접자본, 기업 효율성 등) 을 중심으로 사회발전과 성숙도를 측정하였다면 최근에는 점

차 사회적 자본, 삶의 질, 행복 등 비물질적, 정서적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영역별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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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심리적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내용 타당성 (content validity) 측면에서, ‘정서적 삶의 질’은 총체

적인 삶의 질에 대한 부분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조건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지표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8). 감정을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때로는 자의적이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측면이 직장, 소득, 교육 등의 다른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에 기인한다(OECD, 2013; 유승호·김형일, 2015). 또한, 개인 특성

으로서의 정서성은 개인의 해석과 평가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

성이 높은 사람이 건강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자신의 건강을 더 나쁘게 해석하고 따

라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더욱 낮아진다(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이처럼 개인

이 지니는 긍정적 정서성 및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과 정도는 개인의 총제적 삶의 질 해석과 

진단,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조은경, 1995). 특히 스트레스 및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이어 논의할 전이효과를 통해 직장생활에는 물론, 삶의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리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기준 타당성 (criterion-related validity) 관점에서는, 총체적인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울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박성민·김선아, 2014). 물질적 삶의 질과 정서적 삶의 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총체적 삶

의 질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객관적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괴리를 겪고 

있는 한국의 맥락9)에서, 총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측면보다 정서적 측

면의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며, 총체적 삶의 질을 형성함에 있어 심리적 요인이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종합

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정서적 삶의 질’로 개념화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편,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모여, 최상위 개념인 전반

적인 삶의 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

표적으로, 삶의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이 있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은 특정 영역에서의 태도와 행동, 감정이 다른 영역에서의 태도

와 감정,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이다(Crouter, 1984). 전이이론의 관점에서 

일과 가정의 영역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따라서 개인이 직장과 가정에

서 경험하는 감정 및 태도가 각각 가정과 직장으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Sirgy et al., 

2006: 426; Michel et al, 2011; Kossek & Ozeki, 1998; 김선희, 2010; 김성경, 2011; 이은희, 2000; 

김준기·양지숙, 2012). 이러한 전이효과는 긍정적 전이효과와 부정적 전이효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직장(또는 집)에서 형성된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 감정, 행동이 집(또는 직장)에서의 

태도, 감정,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후자는 직장(또는 집)에서 형성된 개인

8) 개인은 주거환경, 소득, 직장, 교육환경 등이 좋지 않아도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행

복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 소득, 직장, 교육환경 등이 

좋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김형일·유승호, 2015).

9) OECD 국가 중, GDP는 8위인 반면 BLI는 30위, 자살률은 1위인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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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인 태도, 감정, 행동이 집(또는 직장)에서의 태도, 감정,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김선아·박성민; 2018). 다만 아쉬운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사

관리·조직관리에서 전이이론을 다룰 때 직장생활의 질과 삶의 질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

춘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이론의 관점에서 삶의 질을 조망함에 있어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직장생활의 질 뿐 아니라,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져 관리

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였던 여가생활의 질을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여가생활의 질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9)에 따르면,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

외한 자유 시간을 의미하며, 직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가와 관련된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Dunazedier(1974)는 여

가를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사회에서 부과된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 기분전환, 지

식이나 능력의 향상,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의 복합체로 개념화했으며, Kaplan(1978)은 여가를 일에서 해방된 시간, 자유 시간, 자신의 시

간, 자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 휴양 등으로 정의했다(윤대혁, 2008). 윤대혁(2008)은 여

가를 생활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로운 시

간인 동시에 자기개발, 자기수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여가만족은 본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는 

여가활동 및 여가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을 뜻한

다(Beard & Ragheb, 1980:22; 이종길, 1992; 윤대혁, 2008; 이명우 외 2016; 문화체육관광부, 2017).

여가와 행복감(Happiness) 혹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다수의 선

행연구 검토 결과, 여가와 삶의 질 간의 주요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째, 여

가생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이려정, 

2010; 권상희·홍종배, 2009; 유홍준 외, 2018; 이유진·황선환·김재운, 2020). 비록 여가와 행

복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 연구 중 다수는 특정 집단(여성, 노인, 환자, 장애인 등)과 특정 여

가활동(신체적 여가활동,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아마추어 합창단 등)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

구들이 많았지만, 연구 결과에 서는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긍정적인 관계성을 지지하고 

있었다(오진숙·백순기, 2004; 송리라 외, 2015; 손지영, 2019; 박언수·김영미, 2020; 조은영 

외, 2016; 김동건·이문숙; 2009; 박진훈 외, 2013; 박래영·김백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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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여가활동 종류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오진숙·백순기(2004) 중년 여성 댄스스포츠 여가 만족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박래영·김백윤(2009) 노년 여성 댄스스포츠 여가 만족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송리라·김형남·전미라(2015) 중·노년 여성 라인댄스 여가 만족은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손지영(2019) 노년 여성 생활체육 참여

여가 만족은 삶의 질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에 모두 유의

한 영향을 미침

박언수·김영미(2020) 중년 여성 아마추어 합창단
아마추어 합창단 활동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침

조은영·김재호·박철홍(2016) 노년 남성·여성 댄스활동
댄스활동 참여는 삶의 질(신체적, 사회적, 심

리적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김동건·이문숙(2009) 직장인 여성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 참가는 여가 만족, 직무 만족, 생

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박진훈 외(2013) 운동실조증 환자 신체적 여가활동
운동실조증 환자의 신체적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최덕환·김백윤·박래영(2010)

2009년 J시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가입 

레저스포츠 동호회원

레저스포츠 참여

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여가 인식, 여가 유능

감, 여가 지속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둘째, 여가 유형에 따라 개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TV 시청, 인터넷 검색, 

독서와 같은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아닌, 스포츠·문화예술 참여, 취미·오락 활동같이 적극적

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이명우 외, 2016; 구재선, 서

은국, 2011). 이는 2019년 국민여가생활조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10) 

셋째, 단순한 여가시간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도 및 삶의 질 제고를 담보하기 어려우며, 여

가활동을 통한 ‘여가 만족’이 유발되었을 때 유의미한 삶의 질 향상이 나타났다. 즉, 여가시간

의 증대는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선행요건이지만,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여가

시간의 확보 못지않게 여가활동 참가자의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방신

10)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는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

결과로, 1위 기준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주 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43.9%)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

넷 검색·1인 미디어 제작·SNS(15.9%), 잡담·통화·문자(5.3%) 순으로 높았다. 여가활동 동반자로는

1위 기준, ‘혼자서’가 54.3%, ‘가족과 함께’가 35.5%,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 가 8.4%였다. 한편,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1위 기준 TV 시청(10.4%)이었지만, 이는 조사대상자가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 중에서 가장 만족한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람들이 적극적인 여가활

동보다 소극적인 여가활동인 TV 시청을 선호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가공간과 관련한

응답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가와 실제 여가와의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데, 구체적으로 ‘이용한 여가 공간’과 ‘이용 희망 여가 공간’에 대한 응답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이용한 여가 공간’은 1위가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10.9%)였으며, 영화관(9.4%), 식당(7.1%)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1위 기준). 반면, ‘이용을 희망하는 여가 공간’은 1위가 영화관(8.6%), 2위 카페

(5.1%), 3위 산(4.6%)이었으며,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는 10위(3.0%)에 불과했다(1위 기준). 비록 여가

활동과 여가 장소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사

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희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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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우효동·황선환, 2015). 일례로, 문화예술참여 활동, 절대적 여가시간, 상대적·절대적 여

가지출은 여가만족을 매개할 때에만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우 외, 2016). 

이는 <표 1>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연구 특징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이 다루

고 있는 여가활동 종류는 모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활동이었으며, 연구 결과에 있어서 

또한 단순한 여가활동 참여 유무 정도가 아닌 여가 만족, 즉 여가생활의 질적 수준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생활의 질’을 여가 만족도의 관점에서 ‘개인이 여가생활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여가생활의 질이 개인의 행복감

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전이이론을 바탕으로, 여가

생활의 질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여가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이란 용어는 Louis E.Davi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 미국 및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정종찬, 1996). 직

장생활의 질은 근로자들의 조직 내 안녕감(Well-being)과 만족감(Satisfaction)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Sirgy et al. (2001)는 직장생활의 질을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유형의 만족도로,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만족 및 욕구 충족의 

정도라고 설명하였다(박성민·김선아, 2015).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Danna  & Griffin(1999)은 직장생활

의 질을 개인이 직장 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만족도 및 안녕감

(Well-being)으로 보았으며, 직장생활의 질은 가장 상위 차원인 1)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도, 그 다음으로 2) 직무만족도, 3) 급여와 같은 직무특성 및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위

계적 관계를 지니며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Nadler & Lawler(1983)는 직장생활의 질 개념

을 정의하는 지배적인 관점 중 하나로, 업무의 성격 및 개인-조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적 

특성임을 제시했으며, Gallie(2009)은 직장생활의 질을 본질적으로 직장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

는 직무 특성 및 조직 환경과 관련된 심리적·정서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Nadler & Lawler, 

1983; Danna & Griffin, 1999; Sirgy et al, 2001; Gallie, 2009; 박성민·김선아, 2015; 박성민, 

2017).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직장생활의 질 개념은 직무 만족, 조직 

만족, 조직몰입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자, 직장생활 전반 및 급여·동료·조직적 지원 등 

구체적인 직무특성과 근로환경에 대한 주관적·정서적·심리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지는데, 

직장생활의 질에 대해 논의한 다수의 연구결과들은 직장생활의 질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으며(윤대혁, 2008; 손영미·박정열, 2014; 김난주·권태희, 

2009; 이효주·박성민, 2019), 종속변수로 반드시 삶의 질 외에도 결혼만족도, 이직 의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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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속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손영미·박정열, 2014). 

구체적으로, 직장생활의 질(Quality of Work Life; QWL)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직무 만족은 

삶의 질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지하고 있었으며, 직장생활에서의 동

기, 직무특성, 직무 태도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효주·박성

민, 2019). 이와 반대로 직장생활에서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직무 스트레스의 증가 등은 개인

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hor, 1992; Osterman, 1995; Families & Work 

Institute, 1998; Brooks, 1999; Donaldson, 2001; Cameli & Freund, 2004; 최진욱·노종호, 2017; 

이효주·박성민, 2019). 이에 본 연구는, 직장생활의 질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전이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개인 요인: 학력, 소득, 고용안정성, 미성년 자녀의 수

앞서 논의한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QWL), 삶의 질(QOL)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자

신의 여가생활과 직장생활,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에 대해 주관적·정서적으로 느끼는 만족

감을 뜻한다. 따라서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이라는 주관적 만족감의 선행요인을 구

성할 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논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가생활의 질 및 직장생활의 질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는 학력, 소득, 고용안정성, 자

녀의 유무와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여가생활 및 직장생활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다. 

첫째, 다수의 연구에서 학력이 여가생활과 직장생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조경욱(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일, 가족생활,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윤정·이상진(2017)에 따르면, 같은 베이비붐 

세대라 하더라도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주관적 경제 상태에 따라 일, 가족생활, 여가활동 

등 일상적 삶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력은 고용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학력이 개인의 행복 및 직장생활과 관련된 주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은 여가생활과 직장생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

다.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보람·전인수(2017)에 따르

면,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높은 집단일수록 행복감이 더 컸다. 신승배(2017)는 특히 시간

당 임금이 여가, 가족, 건강 등의 각 삶의 영역11)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임

을 증명하며 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한성·이유신(2014)은 장애인의 경제적 상

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가를 중심으로 규명했으며,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장애인의 적극적 여가활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취업여

11) 신승배(2017)는 해당 연구에서, 삶의 영역을 가족의 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 관

계, 사회적 친분 관계, 주관적 건강상태, 총 7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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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가 유형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만족, 갈등, 스트레스 정도를 통해 여성 노동자

의 삶의 질을 살펴본 강인순(200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임금, 낮은 월 평균 가구 수

입은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손영미·

박정열(2014)의 연구에서도 월 평균 급여가 기혼 직장여성의 WLB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안정성이 여가생활 및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해 연

구한 신승배(2017)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인

숙·배화숙(2008)은 고용형태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

며, 근로자의 고용 조건 중 종사상의 지위12)도 중요하지만, 고용불안정성이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삶의 질 뿐 아니라, 상대적 하부

영역인 직장생활의 질에 있어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정도범, 2018). 한편, 여가생활의 질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따

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었으며, 연구 대상을 정규직 근로자 혹은 비정

규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여가생활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다수 존재했다(하동현·허지영; 2011, 

오세숙·김종순·박정열, 2016).

넷째, 자녀의 수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직장생활의 질에 편향된 경향이 있었으며, 다

수의 연구에서 자녀의 수가 직장생활의 질과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특히 

‘자녀의 유무 혹은 미취학 자녀의 유무’가 일과 삶의 균형에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김진욱, 2005; 성지미, 2006; 손영미·박정열, 2014). 성지미(2006)는 미취학 자녀의 존재가 가

사노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Ford, Heinen, & Langkamer(2007)의 연구에서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일-가족 관련 갈등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사와 육아를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한국적 맥락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녀의 수가 여가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물

었으나, 박정열·손영미·신규리(2016)의 연구에서, 미취학 자녀가 기혼 직장인 여성의 WLB 

전반, 일-성장 균형 및 일-여가 균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공통요인이었다는 점을 통

해, 미성년 자녀의 수가 여가생활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을 학력, 소득,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미성년 자녀의 수로 구성하여, 이러한 개인 요인이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1: 개인 요인(학력, 소득,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미성년 자녀의 수)은 여가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이인숙·배화숙(2008)은 종사상의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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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2: 개인 요인(학력, 소득,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미성년 자녀의 수)은 직장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배우자 요인

배우자 요인 및 가정요인은 직장 요인과 함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서로 다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받는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도구적 도움에 대한 지각이며

(House, 1981; 박정열·손영미·신규리, 2016), 사회적 지지 중 하나인 가정 지지는 도움이 필

요한 개인에게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정서적 관심과 도구적 도움과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GreenHouse & Parasuraman, 1994; 김화연·오현규·박성민, 2015). 또한, 사회적 지지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살펴지고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끄는 인식(Kahn & Rowe, 1999; 탁영란·

김순애·이봉숙, 2003)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지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 습득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정열·손영미·신규리, 

2016; Grzywacs & Marks, 2000; Seiger & Wiese,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배우자 

요인과 직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도구적 지지 (배우자의 평일, 주말 가사분담 시간)

사회적 지지의 주요 유형과 기능은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s)와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s)로 구분할 수 있다(Greenhaus & Parasuraman, 1994; 김화연, 오현규, 박성민, 2015). 도

구적 지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도움의 제공으로써, 직접적인 가사 및 육아 분담, 친

구에게 돈 빌리기 등 구체적인 도움 행동을 의미한다(King et al., 1995; 김화연, 오현규, 박성

민, 2015; 박정열·손영미·신규리, 2016). 이처럼 가정에서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 완화 및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정열·손영미·신규리(2016)는 사회적 지지로서의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가정과 

직장의 영역,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도구적 지지는 가정에서의 가사분

담 만족도(ex. 집안일, 자녀 양육 등의 실질적 도움)와 회사에서의 WLB 지원제도 만족도(ex.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회사조직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로 측정하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가

정에서의 가족 지지(ex.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애정, 관심)와 회사에서의 동료 

및 상사지원(ex. 상사의 정서적 지지, 동료들의 지원)으로 측정하여 각각 일과 삶 균형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도구적 지지인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기혼 근로자의 일-여가생활 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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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인순(2006)의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생산직 여성노동자

의 많은 잔업시간과, 높은 가사노동 분담율, 여가 시간의 부족, 육체적 피곤은 삶의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강도 높은 이중노동

을 하고 있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2.03(4점 만점 척도)으

로 다른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았으며, 자녀 양육 부담을 지니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그 만족도가 미혼여성보다 더욱 낮았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 근로자에게 있어서 배우

자의 가사분담과 같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도구적 지지가 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영위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도구적지지’를 실질적 가사분담으로 정의하여, 남편의 평일/

주말 가사 노동시간이 길수록 기혼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의 도구적지지’가 큰 것으로 이해했

으며, 가정 영역에서의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가 여성기혼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

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1: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2: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직장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서적 지지 (부부친밀도)

한편, 정서적 지지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격려, 이해, 관심, 조언과 같은 심리적 행위 및 

태도와 관련된 지지를 뜻하며, 가족 구성원의 관심, 애정, 배려 등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이

해하려는 심리적 행위 또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김화연, 오현규, 박성민, 2015; Greenhaus & 

Parasuraman, 1994; King et al., 1995). 특히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로부터 제공되는 

배려와 관심, 공감, 사랑을 의미하며, 남편과 아내는 그 어떤 사회적 지지보다도 배우자로부

터의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게 된다(이지민, 2015).

이처럼 개인의 삶을 구성함에 있어 가족과 배우자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개인의 결혼만족도, 일-가정 갈등, 직장생활의 

질 등의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 이지민(2015)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부부 의사소통, 결혼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했으며, 박옥자·여경환·

관예주·윤우성(2015)은 20대에서 60대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배우

자의 지지와 의사소통은 모두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특히, 

배우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독선적 의사소통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

도범(2018)의 탐색적 연구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가 여성 직장인의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정서적지지’를 배우자와의 대화, 견해 차이, 

신뢰, 관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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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정열·손영미·신규리(2016)의 연구에서는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WLB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을 확인했으며, 특히 가족지지는 일-가족 균형의 향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촉진요인으로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

며, 따라서 가족 지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또한 여가생활의 질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1: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직장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직장 요인

앞서 살펴본 개인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 배우자 요인(가정요인)과 함께, 직장 요인 또

한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여

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갈등 수준이 높으며, 그 갈등 수준이 자기

효용감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Wang, Lawler & Shi, 

2010; 안윤숙·김흥주·이현진·하영진, 2016),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 

제고에 있어 직장 요인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 선행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적인 

직장 분위기, 성차별 경험, 동료 및 상사의 지원, 장시간 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직장보육

시설과 같은 회사의 친가족 정책, WLB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

의 질을 구성하는 직장 요인이었다(신동은, 2015; 김선아·박성민, 2018; 박정열 외, 2016; 손

영미·박정열, 2014). 한편, 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직장 요인에 관해 논의

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편향성은 여가생활을 개인적 측면인 일상생

활의 하위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조직효과성 및 성과향상 등의 조직적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영역으로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 평등적인 직장 분위기, 성차별 경험 등을 포괄하는 성차별 인식

과 함께 친가족 정책을 직장 요인의 양 축으로 설정하여, 성차별 인식과 친가족 정책이 기혼 

여성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성차별 인식

인사관리의 주요 기능은 모집·선발, 교육·훈련, 유지·활용, 평가·보상, 퇴직 관리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사관리는 근로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 직장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

한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직장 요인으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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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주요 인사기능은 근로자 개인 차원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조직 차원의 전문성 향상, 

사회 차원의 책임성 확보 등 다방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

시적인 안목을 토대로 체계적·전략적인 인사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박성민, 2017).

특히 공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직장 내 성차별 인식의 영향을 논의해볼 수 있다. 공정성 이

론(Equity Theory)은 사람들이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에 

대한 상대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정성 혹은 불공정성을 지각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만

족도와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Adams, 1963; 박성민·김선아, 2015). 이러한 공정성

이론을 토대로 볼 때,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개인의 성차별 인식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타인

에 비해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인지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의 사기 저하, 

조직 차원에서의 생산성 및 성과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선행연구 또한 인사관리 내 성차별이 직장생활의 질과 근로자의 삶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강인순(2006)은 성차별적 정리해고가 

생산직 여성 노동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여성 직장인의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정도범(2018)에 따르면, 급여 및 임금에 대한 차별 경험은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 만족

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서·업무 배치, 교육훈련, 인사고과에 대한 차별 경

험은 직장생활의 만족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요인으로서의 ‘성차별 인식’을 조직의 채용, 승진, 보상, 업무, 교육훈련, 구조조정 등 인

사관리 전반에서의 성차별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 인식은 개인으로 하여금 해당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생

활에의 매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여가생활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집·선발, 교육·훈련, 유지·활용, 평가·보상, 퇴직 

관리와 같은 인사관리에서의 성차별 인식이 여성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6-1: 성차별 인식은 여가생활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성차별 인식은 직장생활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친가족 정책

일과 삶 균형 정책은 각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무일수·근무 장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제공, 보육서비스 지원, 가족부양 지원 등과 같은 ‘친가족제도’, 개

인발전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개인신상지원제도’가 이에 해당된다(박성민, 2017; 박성민·

최성주·김선아, 2019). 위와 같은 일과 삶 균형 제도는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에서 매우 핵심

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전이이론의 관점에서 직장생활의 질 관리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유의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의 영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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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적 노력이 친가족 정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삶 균형정책을 

친가족정책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직장에서 휴직/휴가 및 근로시간 조정제도가 제공되는 

정도로 친가족정책의 제공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친가족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관점에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친가족 정책의 직장생활의 질, 근로자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박정열·손영미·신규리(2016)는 친가

족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구 대상자들의 일-성장 균형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회사의 친가족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일-여가 균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

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직장에서 제공되는 친가족 정책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1: 직장에서 제공되는 친가족 정책의 수가 많을수록 여가생활의 질이 높을 것이다.

가설7-2: 직장에서 제공되는 친가족 정책의 수가 많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높을 것이다.

<표 2> 직장에서 제공되는 일과 삶 균형제도

구분 직장에서 제공되는 친가족 정책

1
휴직/휴가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포함)

2 육아휴직

3
유연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4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

한편, 직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조절효과를 설정하였다.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법적, 제도적 차이는 물론 문화적 차원에서도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조직구성원들의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다면적,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성을, 민간부문의 경우 수익성을 조직운영의 핵

심 가치로 삼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도 특정 가치 혹은 관리양태를 고

수하지 않으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대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효율성

과 경쟁의 가치가 강조되는 반면, 후기 신공공관리론(post-NPM)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의 등장에 따라 민간부문에서는 공공성과 책임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지면서, 점차 조직운영의 원칙들이 상호복합적, 다가치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용석·조

희진, 2013). 하지만 이처럼 조직 운영의 핵심가치가 융·복합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 영역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

로 공공부문의 경우, 법률 및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정책의 상징적 효

과13)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친가족정책이 더욱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다(김희경·조규진, 2017). 

13) 정부가 해당 정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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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치, 미션, 목적, 관리주체, 서비스 양태, 구성원 등에서 나타나는 공공 및 민간조직 요

소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전제로 하여 영역기반 조절변수를 포함하였다. 

친가족 정책의 제공 및 활용에 있어서 공사부문 간 비교를 진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선아 외(2013)는 일과 삶의 균형정책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여 그 원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의 제공률과 수혜율 현황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친가족 정책, 

개인신상지원 프로그램 모두 공공조직이 민간 조직보다 제공률 및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마찬가지로 김화연·오현규·박성민(2015)의 연구에서는 친가족 정책의 제공 수준과 

그 효과성을 공공조직과 민간 조직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친가족 정책의 경우 

민간 조직보다 공공조직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친가족 정책

의 도입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 조직에 비해 민간 조직에서의 참여율과 활용도가 매우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태희·오민지(2019)는 일-가정 양립정책14)이 여성 관리자의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형태에 따른 차이 유무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일-가정 

양립정책 도입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은 제도의 도입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영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8: 개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공·민간 부문 종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 드러나는바,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하위영역을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직장생활 영역뿐 아니라 인사관리·조직관리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여

가생활 영역도 함께 다룸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 둘째, 직장생활의 질과 

여가생활의 질 선행요인을 개인 요인, 배우자 요인, 직장 요인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 및 여가생활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검증한 바(김준기·양지숙, 2012; 김선아·박성민, 2018; 박정열 외 2016),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로서 ‘배우자 요인(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과 ‘직장 요인(성차별 

인식, 친가족 정책)’을 주요 선행요인으로 구성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셋째, 분석대

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 선행연구

는 생산직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민간부문 종사 여성 근로자 등 특정 부문에 한정한 논의

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본주의적, 포용적 WLB제도 및 친가족 정책 등이 공공부문의 주도

14) 김태희·오민지(2019)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육아보육제도와 유연근무제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

다. 육아보육제도에는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제도, 육아기근로기간단축제도

가 포함되었으며, 유연근무제도에는 재택근무제도, 원격근무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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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간부문에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부문을 포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두 영역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영역 간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이이론과 공정성이론을 바탕으로 기혼여성 근로자의 개인, 배우자, 직

장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으로서 학력, 가구 총소득, 고용 안정성(정규직 

여부), 미성년 자녀의 수, 배우자 요인으로서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 직장 요인으로서 성

차별 인식, 친가족 정책이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하여 삶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따라 이러한 경로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개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 직

장생활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민간부문이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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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추출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변화를 포착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018년 7차 웨이브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중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외국인 회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기혼 임금근로자의 데이터만 선별하여 추출하였으며, 최종 활용한 표본의 크기는 

각 189부(공공부문), 1,507부(민간부문)이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측정변수들에 대한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

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부문 요인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변수의 측정 및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으

로서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총 7개의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의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의 합으로, 사회보험수령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활용하여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2천만원 미

만, 2=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민만, 3=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4=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1억원 이상∼1억 2천만원 미만, 7=1억 2천만원 이상). 고

용안정성의 경우 정규직 여부를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1=비정규직, 2=정규직). 미성년 자녀의 

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0명, 2=1명, 3=2명, 4=3명, 5=4명 이상). 배우자 요인에서는 도

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각각 가사분담시간과 배우자와의 친밀도를 측정하였고, 가사분담

시간은 배우자의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가사분담시간의 총합으로 7점 척도로 코딩하였다(1=0∼

20분, 2=20∼40분, 3=40∼60분, 4=60∼80분, 5=80∼100분, 6=100∼120분, 7=120분 이상). 배우자

와의 친밀도는 대화, 견해, 성관계, 신뢰에서의 친밀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

지 않다, 4=정말 그렇다). 한편, 직장요인에서 성차별 인식은 채용, 승진, 보상, 업무, 교육훈

련, 구조조정에 있어 응답자가 인식하는 성차별 수준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1=전혀 그렇지 

않다, 4=정말 그렇다), 친가족 정책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 육아기단

축근로제로 구성하여, 각 제도의 제공 여부를 측정하였다(1=제공 하지 않는다/모른다, 2=제공

한다). 여가생활의 질은 지난 1년 동안 여가시간의 충분정도와 전반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만

족도를 각각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매우 부족/불만족, 7=매우 충분/만족). 직장생활의 질은 

고용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 내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 복리후생, 성과에 대한 인정, 전반적인 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삶의 질은 지난 일주일 간의 느낌과 행동(1=일주일 5일 

이상, 4=1일 이하), 일상생활의 생각과 감정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하였다(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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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공

공부문 집단부터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34.4%)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 총소득의 경우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27%),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25.4%),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4.8%),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10.6%), 2천만원 미만(9.5%) 순

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의 경우, 정규직(46.6%)이 비정규직(53.4%)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미성년 자녀의 수는 0명(52.4%)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1명(22.2%), 2명(19.6%), 3명

(4.8%), 4명 이상(1.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간부문 종사자 집단을 살펴보면,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48.1%), 전문제 대학 졸업(18.6%), 4년제 대학 졸업(17.5%), 중학교 졸업

(8.3%), 초등학교 졸업(5.7%), 대학원 졸업(1.3%), 무학(0.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의 

경우,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3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2천만원 이상

(3.1%)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의 경우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54%)이 정규직(46%)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성년 자녀의 수는 0명(4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명(26.7%), 1명(21.6%), 3명(5.8%), 4명 이상(0.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유효%)

변수 구분
빈도(유효%)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력

무학 2(1.1%) 7(0.5%)

고용안

정성

정규직 88(46.6%) 693(46%)초등학교 16(8.5%) 86(5.7%)

중학교 11(5.8%) 125(8.3%)

고등학교 51(27%) 725(48.1%)

비정규직 101(53.4%) 814(54%)
전문제 대학 34(18%) 280(18.6%)

4년제 대학 65(34.4%) 264(17.5%)

대학원(석·박사 과정) 10(5.3%) 20(1.3%)

가구 

총소득
15)

2천 만원 미만 18(9.5%) 101(6.7%)

미성년 

자녀의 

수

0명 99(52.4%) 685(45.5%)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20(10.6%) 265(17.6%)
1명 42(22.2%) 325(21.6%)

4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1(27%) 476(31.6%)
2명 37(19.6%) 403(26.7%)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48(25.4%) 424(28.1%)

3명 9(4.8%) 88(5.8%)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8(14.8%) 142(9.4%)

1억원 이상∼1억 2천만원 미만 15(7.9%) 52(3.5%)
4명 이상 2(1.1%) 6(0.4%)

1억2천만원 이상 9(4.8%) 47(3.1%)

총 합계 189(100%) 1,5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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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 분석에 앞서 연구변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활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주성분 분석에서 주로 선택하는 베리멕스(Varimax) 방식을 회전방법을 활

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 0.4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변수의 측정문항들의 요인적재량이 0.650에서 0.945 사이로 나타났고, KMO값은 

0.867로 나타나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한 문항을 추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준치인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 

또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Hinton, Brownlow, McMurray & Cozens, 2004; 이효주·박성민, 

2019 재인용). 자세한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구분 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계수

도구적 지지

1 남편의 토요일 가사노동 시간 0.884

0.7282 남편의 일요일 가사노동 시간 0.767

3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 0.715

정서적 지지

3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0.828

0.831
1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0.822

2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0.792

4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 0.760

성차별 인식

5
비슷한 업무를 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0.912

0.952

3
직급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0.906

2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0.904

6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0.904

4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이 하는 업무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

로 구분되어 있다.
0.882

1 사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0.831

친가족 정책

(휴가/휴직)

1 직장에서 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포함)을 제공한다 0.878
0.817

2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0.872

친가족 정책

(유연근무)

1 직장에서 탄력근로·시차출퇴근제를 제공한다 0.910
0.855

2 직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제공한다 0.900

15) 가구 총소득은 지난 1년간 가구의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

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사회보험수령액만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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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계수

여가생활의 질
1 지난 1년간 여가활동 충분정도 0.945

0.893
2 전반적 여가활동 만족도 0.938

직장생활의 질

9 전반적인 일의 만족도 0.851

0.916

3 근로환경 0.799

2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796

6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785

8 성과에 대한 인정 0.782

5 개인의 발전가능성 0.759

4 근로시간 0.735

7 복리후생 0.714

1 고용의 안정성 0.690

삶의 질

(최근 일주일 

감정)

2 무슨 일은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0.820

0.877

3 상당히 우울했다 0.808

10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0.755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0.731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0.726

9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0.720

6 두려움을 느꼈다 0.710

삶의 질

(일상생활 감정)

4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0.767

0.743

2 기분이 우울해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0.737

3
혼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

있다
0.736

5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0.650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모형적합도의 검정기준으로는 CMIN/DF, GFI, AGFI, CFI, RMR, RMSEA, NFI, IFI를 활용하였다. 

아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소한 차이로 기준치에 못 미친 AGFI 값을 제외한 모든 

값이 기준치를 충족하여, 선별한 변수가 본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CMIN CMIN/DF P GFI AGFI CFI RMR RMSEA NFI IFI

기준치 　 <2 >0.05 >0.9 >0.9 >0.9 <0.1 <0.1 >0.9 >0.9

검정치 3089.890 4.633 .000 0.907 0.891 0.934 0.021 0.046 0.9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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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본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기준으

로는 CMIN/DF, GFI, AGFI, CFI, RMR, RMSEA, NFI, IFI를 활용하였고, Modification Indices 값을 

기준으로 측정오차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적합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근소한 차이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GFI, AGFI, NFI 값을 제외한 모든 검정치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16), 분석모

형이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CMIN CMIN/DF P GFI AGFI CFI RMR RMSEA NFI IFI

기준 　 <2 >0.05 >0.9 >0.9 >0.9 <0.1 <0.1 >0.9 >0.9

최초모형 7211.546 4.355 0.000 0.821 0.796 0.854 0.044 0.045 0.819 0.855

수정모형 4104.675 2.528 0.000 0.896 0.879 0.935 0.042 0.030 0.897 0.935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경로계수에 대한 통계적 검정

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와 같다. 여가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7, p=.375). 반면,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1, p<.001). 따라서 가설1은 기

각, 가설2는 채택되었다. 한편, 개인 요인과 여가생활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학력(β=-.039, p=.377), 가구 총소득(β=.055, p=.161), 고용 안정성(β=-.016, p=.645)

은 여가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수

는 여가생활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3, p<.000). 즉, 미성년 자

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요인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력(β=.043, p=.198)과 미성년 자녀의 

수(β=-.022, p=.364)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총소득(β

=.144, p<.000)과 고용 안정성(β=.211, p<.000)은 직장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높으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

규직 근로자보다 직장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가설 3-1과 3-2는 부분

채택 되었다.

다음으로, 배우자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16)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인 경우, CMIN과 P값은 모

형의 적합도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조철호, 2014; 김문겸, 2015; 서은혜, 

2019; 이효주·박성민, 2019), CMIN과 P값을 제외한 지수들로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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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008, p=.814), 직장생활의 질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9, 

p<.000). 반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β=.246, p<.000)과 직장생활의 질(β

=.093, p<.000)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4-1은 제외한 

가설4-2, 가설5-1, 가설5-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장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과 직장생활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차별 인식은 여가생활의 질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72, p<.05). 이는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가생활의 

질이 증가한다는 결과로, 가설에서 제시한 부정적 영향관계와 반대되는 결과이기에, 가설6-1

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차별 인식은 직장생활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45, p<.05). 즉,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가설6-2는 채택되었다. 한편, 직장 내 친가족 정책은 여가생활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β=-.068, p=.175), 직장생활의 질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31, p<.000). 즉, 직장 내 제공되는 친가족 정책이 많을수록, 근로자의 직장생활

의 질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7-1는 기각되었고, 가설7-2는 채택되었다.

<표 7>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가설 경로

분석 결과

채택여부비표준화 

경로계수(B)

표준화 

경로계수(β) S.E. C.R. P

H1 여가생활의 질→삶의 질 .009 .017 .011 .888 .375 기각

H2 직장생활의 질→삶의 질 .161 .191 .023 6.982 *** 채택

H3-1

학력→여가생활의 질 -.023 -.039 .026 -.884 .377

부분

채택

가구 총소득→여가생활의 질 .030 .055 .021 1.401 .161

고용안정성→여가생활의 질 -.026 -.016 .057 -.461 .645

미성년 자녀→여가생활의 질 -.155 -.183 .028 -5.618 ***

H3-2

학력→직장생활의 질 .017 .043 .013 1.287 .198

부분채택
가구 총소득→직장생활의 질 .051 .144 .010 4.960 ***

고용안정성→직장생활의 질 .230 .211 .028 8.286 ***

미성년 자녀→직장생활의 질 -.012 -.022 .013 -.908 .364

H4-1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여가생활의 질 .005 .008 .022 .236 .814 기각

H4-2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직장생활의 질 .044 .109 .011 4.035 *** 채택

H5-1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여가생활의 질 .546 .246 .085 6.416 *** 채택

H5-2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직장생활의 질 .135 .093 .040 3.335 *** 채택

H6-1 성차별 인식→여가생활의 질 .100 .072 .042 2.360 .018*
기각

(긍정)

H6-2 성차별 인식→직장생활의 질 -.041 -.045 .020 -2.026 .043* 채택

H7-1 친가족 정책→여가생활의 질 -.129 -.068 .095 -1.355 .175 기각

H7-2 친가족 정책→직장생활의 질 .162 .131 .048 3.413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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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개효과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여가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직장생활의 질을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

여,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성 검증은 AMOS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의 샘플 수는 2,000, PC 신뢰도 수준과 BC 신뢰도 

수준은 각각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학력과 미성년 자녀의 수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총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

편, 가구 총소득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이 직장생

활의 질을 제고시켜, 삶의 질 상승에 이바지하기도 하며,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 제고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구 총소득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직장생활의 

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용 안정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직장생활의 질 제고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정규직 여부는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정

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직장생활 만족도를 가지며, 이는 삶의 질에

도 유의미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와 친가족 정책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지는 않아도, 

직장생활의 질 제고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생활의 질

의 완전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성차별 인식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

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장생활의 질을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성차별 인식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직장생활의 질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8>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 검증

구분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학력 가구 총소득 고용안정성 미성년 자녀 수

삶의 질

-.109

(-.111, -.004)

.085**

(.063*, .022**)

.020

(-.013, .032**)
-.035 (-.030, -.015) 

매개효과 없음
직장생활의 질의 

부분매개

직장생활의 질의 

완전매개
매개효과 없음

구분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성차별 인식 친가족 정책

삶의 질

-.062

(-.078,.012**)

.216**

(.203**, .014+)

-.102**

(-.095**, -.007+)

.036

(.016, .020**)

직장생활의 질의 

완전매개

직장생활의 질의 

부분매개

직장생활의 질의 

부분매개

직장생활의 질의 

완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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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민간부문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종사자에 따라 개인, 배우자, 직장 요

인이 여가생활, 직장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모델, 제약모델을 설정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P

값이 0.05보다 큰 0.855로 나타났다. 이에, 귀무가설인 ‘공사부문은 조절효과가 없다’를 채택하

게 되었다. 즉, 경로계수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설 8 ‘개

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여가생활의 질, 직장생활의 질,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

공·민간 부문 종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기각하였다. 

7. 부문 간 평균 비교: 독립표본 t-test 결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에 있어 공공·민간부문 간의 통계적 차이

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변수에 대한 인식 수준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으며,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부문별 정책적 함의

를 보다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표본의 응답치 간의 차

이를 검정하고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t=4.651, p<.001)과 가구 총소득(t=2.821, p<.05) 수준은 공공부

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t=.149, p=.882)과 미성

년 자녀의 수(t=-1.875, p=.062)는 양 부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요인에 있어서 도구적 지지(t=1.162, p=.246)와 정서적 지지(t=.012, p=.991) 모두 부문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직장 요인에서 성차별 인식과 친가족 정책에 있

어서는 부문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 인사관리 내 

성차별(t=-2.259, P<.05)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친가족 정책(t=13.849, p<.001)의 경

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의 질(t=3.041, p<.01)과 직장생

활의 질(t=7.380, p<.001)은 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부문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을 영위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t=.683, p=.495) 수준은 부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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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독립표본 t-test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공공부문

(N=189)

민간부문

(N=1,507)
공공부문 민간부문

학력 4.7672 4.3650 1.39482 1.10752 4.651 .000***

소득 3.6825 3.3882 1.53497 1.32749 2.821 .005**

고용안정성 1.4656 1.4599 .50014 .49855 .149 .882

미성년 자녀 1.7989 1.9416 .98489 .99429 -1.875 .062

배우자 도구적 지지 2.4427 2.3141 1.43982 1.38378 1.162 .246

배우자 정서적 지지 2.8598 2.8593 .51524 .46982 .012 .991

성차별 인식 1.8668 1.9679 .57303 .63178 -2.259 .025*

친가족 정책 1.3042 1.0829 .32520 .18717 13.849 .000***

여가생활의 질 4.3413 4.0843 1.07989 1.21092 3.041 .003**

직장생활의 질 3.6196 3.3108 .54591 .51191 7.380 .000***

삶의 질 3.5652 3.5461 .36231 .35418 .683 .495

Ⅴ. 결 론

1. 연구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전이이론, 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개인, 배우

자, 직장 요인이 직장생활과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영향 관계에서 부문(공공·민간)이 조절변수로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공

부문 인사조직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요인을 다룬 연구가 매우 희귀할 뿐 아니라, 

인사 및 조직관리 관점에서 공사부문을 아우르며 개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각각 사적인 삶

의 영역과 공적인 직장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포용적 국정관리, 삶의 질 제고, 일·가정 양립, 근무

혁신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생활의 질이 삶의 질, 행복도 상승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선

행연구(이려정, 2010; 권상희·홍종배, 2009; 유홍준 외, 2018; 이유진·황선환·김재운, 2020)와

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즉, 여가활동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이러한 만족도가 삶의 질까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혼여성 임금근로자고, 이 중 과반수는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그 요인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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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삶의 질에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마다 다르다. 또한, 개인의 삶의 질 함수도 생애주기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대상이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워킹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 여가생활의 질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여가생활의 질이 직장생활의 질과 다르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에서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인은 타인과의 비교성

향(relative concern)이 높고(김형일·유승호, 2016),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가족, 친구, 여가시간보다 일(work)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Kim & Ohtake, 2014). 특히 일

과 삶의 균형 혹은 유연근무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국 기혼 여성의 삶 속에는 여전히 

여가생활에 비해 직장생활이 차지하는 비중과 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성들의 여

가생활 만족도와 활용도가 남성에 비해 낮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삶의 질

을 제고·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수준 높은 ‘여성 친화형 혹은 일-가정 양립형 여

가생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측정, 방법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양 영역 간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인과적’ 측면에서의 유의미성을 가지기에는 다소 그 영향력이 약하며, 따라서 다른 

선행요인들 (예를 들면, 주거, 소득, 노동,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

전 등의 영역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의 총체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이 여가생활의 질 효과

를 감소시키고 (crowding effects)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의 

경험, 감정, 느낌 등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이라고 가정한다

면 여가생활의 질이 삶의 질을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현저히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의 질은 삶의 질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이이론을 바탕으로 직

장생활에서의 만족감, 긍정적 감정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윤대혁, 2008; 손영미·박정열, 2014; 김난주·권태희, 2009; 이효

주·박성민, 2019). 즉, 직장생활의 질은 개인의 직무성과나 조직성과의 제고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긍정적 감정과 느낌을 강화하는 중

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지수를 제고시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영역에서의 다각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1/3을 보내는 직장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

정, 높은 수준의 만족도,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개인, 배

우자, 직장 요인이 직장생활의 질을 통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직장생활의 매개역할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가생활의 질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요인 중 학력, 

가구 총소득, 고용 안정성은 여가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

성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로,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여가에 투자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충분치 못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배우자 요인 중 배우자의 평일 및 주말 가사분담시간은 여성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 제

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여가생활의 질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가사분담시간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갖춰져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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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기혼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여가생활은 시간적 여유보다 

배우자와의 친밀도, 신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정신적 여유가 필수적인 요인임을 유

추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의 지지 중 특히 정서적 지지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던 선행연구

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이지민, 2015; 박옥자 외, 2015). 또한, 박정열 외(2016)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가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제고시킨 것과 유사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장 요인 중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여가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가설과 정반대의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차별 인식은 직장생활의 질과 삶의 질 모두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요

인이라 볼 수 있는데, 예상 외로 여가생활의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의 원인은 전이이론의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에서 추론할 수 있다. 보상효과

적 관점은 삶의 영역 간 균형점을 맞추고자 하는 내재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직장

에서 불만족을 체험하는 사람은 직장 외 삶의 다른 영역에서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Sirgy et al., 2006; 이효주·박성민, 2019 재인용). 즉, 직장 성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여성 근

로자는 여가생활에서의 만족을 통해 직장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 느낌, 인식에 대해 스스로 

보상하고자 여가생활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더욱 강하게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승진

이나 보수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무력감, 조직몰입 저하 등의 부정

적 직무태도를 형성하여 직장생활보다 여가생활에 더 많은 시간적, 심리적 투자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만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친가족 정책은 여가생활의 

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탄력근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단축근로제 같은 경우 주로 효과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육아부담을 완

화시켜주는 제도로 분류되는 바, 여가생활의 질 제고까지는 기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특히,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서 배우자의 도구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을 높일 

수 없는 반면, 정서적 지지는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친가족 정책은 여성 근로자에게 가

사분담의 시간적 여유는 제공할 수 있지만, 여가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지지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개인의 여가생활을 사적인 영역으로 도외시하지 않

고, 직장 내 친가족 정책으로 근로자의 여가생활의 질에 대한 투자 시간, 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직장생활의 질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가구 총소득과 고용 안정

17) 한편, 친가족정책이 여가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본 연구

의 표본적 특성과 전반적인 한국의 친가족정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의 46%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친가족정책 하위 요소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오히려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친가족정

책이 여가생활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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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 총소득이 높아서, 만족스러운 수준의 근로환경을 갖춘 직

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인과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환경, 고용의 안정성, 복리후생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장생활의 

질을 제공하는 직장은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생

활의 질과 가구 총소득 간의 긍정적 영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가 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장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

경, 업무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인정, 발전 가능성, 근로시간, 복리후생, 고

용의 안정성 등 전반적으로 더 수준 높은 직장생활의 질을 영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율 저하,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같은 사회적 담론과 함께 여성이 안정

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급 육아휴직제 제공 등 다양한 인사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직장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포용적 맞춤형 정책에 대한 논의도 병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내 분석대상의 과반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담론이므로 본 

연구는 인사조직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제도적 관심의 필요성과 유의성을 향후 후속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비정규직의 내생적인 

고용의 불안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외의 자기 개발 지속 가능성, 업무의 만족도, 직장 내 

인간관계, 성과에 대한 인정,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근로환

경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배우자 요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평일 및 주말 가사분담시간이 길수록 여성 근로자의 직

장생활의 질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사분담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가사분담시간이 감소할 수 있

다. 즉, 여성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가사노동에 덜 소비함으로써, 직장생

활 내 다양한 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만족을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직

장생활의 질이 배우자의 지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영역 간의 전이를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Sirgy et al., 20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기혼근로자뿐 아니라, 

남성 기혼근로자가 가정에서 가사분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도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질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직장이나 삶의 다른 영역에 긍정적으로 전이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Sirgy et al., 2006; Ernst Kossek & Ozeki, 1998; 김선희, 2010; 김성경, 2011; 이

은희, 2000; 김준기·양지숙, 2012). 즉, 정책적 관점에서 여성기혼 근로자가 원만한 결혼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친가족 정책 제공뿐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 해결과 친밀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부부 심리상담과 같은 근로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요인을 살펴보면, 성차별 인식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채용, 교육훈련, 승진, 보상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내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느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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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성차별은 이미 주

어진 조건(성별)에 기인하는 차별로, 주어진 조건을 바꿀 수 없는 통제 밖의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심리적 무기력감, 조직몰입 저하 등 많은 정신적 손실을 낳고, 이직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다. 인사관리 내 성차별을 방지하는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합리적으로 설계

된 제도를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타인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양성 평등적 조직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편, 친가족 정책은 직장생활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가족 정책이 긍정적 직무 태도를 강화한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서아영, 2012; 강혜련·김태홍·김진호, 2001; 이효주·박성민, 2019). 이러한 긍정

적 영향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친가족 정책의 활용으로 여성 근로

자는 업무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일과 삶의 균형, 역할갈등 상쇄 등을 체감할 수 있고, 

이는 직장생활에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Kirkman & Rosen, 1997). 한

편, 조직의 친가족 정책의 제공은 조직이 구성원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신호(signal)로도 작용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긍정적 직무 태도를 갖게 한다(Perry-Smith & Blum, 2000).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배우자, 직장 요인이 여가, 직장,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공공부문 근로자와 민간부문 근로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사부문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수,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성

차별 인식은 여가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 총소득, 고용안정성, 배우자의 도구적·정

서적 지지, 성차별, 친가족 정책은 직장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공사부문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주장한 

선행연구(Sayre, 1958; Rainey & Bozeman, 2000; Rainey, 2003; 전영한, 2009)와 상반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 주도적인 친가족정책 등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 및 확대되고 

있어, 성차별 인식도 수준, 친가족 정책의 제공 유무, 정도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 부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조직 

운영원칙들이 상호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장용석·조희진, 2013), 공사부문 간의 유사성이 

높아(Boyne, 2002),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의 여가생활, 직장생활,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정부 주도의 근무혁신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 근무 등 다

양한 인사혁신정책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직장생활, 여가생활,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리더십과 팔로워십 개발, 

조직문화 개선, 조직 진단 툴 제공 등의 정책관리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문 

간의 인식 수준을 비교한 t-test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부문 근로자가 공공부문 

근로자에 비해 성차별 인식 수준은 높고, 친가족 정책의 혜택은 작으며, 여가생활, 직장생활, 

삶의 질 모두 낮다는 점은 민간부문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가족 정책의 도입이나 인사관리 성차별 금지를 법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제도들이 원활히 운용되어 여성 근로자의 직장생활, 여가생활,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이해를 바탕으로 민·관 인사관리 담당자 인사교류 등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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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의 측정 지표의 타당성, 신뢰도부터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방안까지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행복한 직장, 여가 생활,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행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 배우자, 직장변수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 관계에 있어 공

사부문 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성기혼 임금근로자에 대

한 관심이 부족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을 뿐 아니라, 근무혁신, 삶의 질 제고가 인사

혁신의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에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여가생활의 질을 직장 요인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

별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공·사부문 간의 인식수준 비교, 경로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아울러, 전이이론, 공정성 이

론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여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전이이론과 공정성 이

론을 연결하여 성차별 인식과 여가생활의 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후기신공공관리론 (Post-NPM)의 정책적 기류 속에서 인본주의, 평등, 사회적 가치, 인권 등

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위직 내 여성 비율의 제고, 블라인드 채용 등 균형

인사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고, 고위직으로의 여성 승진 비율을 높이

는 것 모두 인사정책, 다양성 관리에 있어 중요하며 필요한 사안이지만, 선발이나 승진에서 

뿐 아니라, 대다수의 기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두 영역 모두에서 윤택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배우자의 

도구적·정서적 지지가 개인의 가정에 해당 되는 요인이지만, 사고를 확장하면, 이 배우자도 

어느 직장의 근로자일 것이다. 즉, 기혼여성만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뿐 아니라, 남성 육

아휴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기혼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원활한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인사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인사

관리 성차별 철폐, 친가족 정책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이론적·제도적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양적 분석 결과만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인간의 태도, 행태,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는 방법론의 다각화(triangulation)가 필요하다. 양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뷰 및 관찰기

법 등을 통한 질적 분석이 추가된다면, 영향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

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달리, 도구적 지지는 여가생활의 질 제고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기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등이 필

요하다. 둘째, 삶의 질의 개념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가족패널 조사는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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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설문 문항을 포함하기에,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

하는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구조방정식)에 단일문항을 활

용할 수 없어, 대체변수로 최근 일주일 간의 감정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감정, 스트레스, 우

울에 대한 응답치를 활용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은 그 정의에 따라 범위

나 구체성이 상이하기에, 연구목적에 맞게 적합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

한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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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using the performance- 

based/managerial governance model which was presented by Kong & Yoon(2018b). It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governance context, governance regime, pre-governance and execution 

mechanism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South Korea's success in responding to COVID-19. These 

findings can be considered to be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Kong & Yoon. In addi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has harmoniously achieved the two conflicting goal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provides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should cope in the future.

Key Words: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ntrol,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Married Female Workers:

With a Focus on the Role of Mediating Effects of Leisure and

Work Life Standards

Lee, Hyo-Joo·Oh, Su-Yeon·Park, Sung-Min

Appa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making enormous efforts to enhance the level 

of labor productivity and quality of life (QOL) by expanding family-friendly policies and 

introducing a 52-hour weekly system to balance work-family/life in a effective way. Reflecting 

these important societal and policy-driven issues,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quality of life, work life (QWL), and leisure life (QLL)of married female workers in Korea. 

First,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effects of individuals (educational level, 

gross household income, employment stability, minor children), spouses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and workplace factors (gender discrimination, family policy) on the QLL and 

QWL.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se two mediating variables on QOL were investigated.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in terms of QLL, QWL, and QOL, a moderation effect analysis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onducted.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the smaller the number of underaged 

children, and the higher the emotional support and gender discrimination awareness of the 

spouse, the higher QLL. The higher the level of household gross income, employment security, 

the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of the spouse, and the provision of family-friendly 

policies, the lower the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the higher QWL. It also appears that 

the QW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QOL. We are assured that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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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theoretical lenses of timely research topics, but also provide a lot of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HR experts and manager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Key Words: Quality of Life(QOL), Quality of Work Life(QWL), Quality of Leisure Life(QLL), Family 

Friendly Policies,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Gender Discrimination 

Awareness

Do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Matter for Public Employees?:

Evaluating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Status and Organizational Culture

Pyo, Sun-Young

This study examines how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s are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work behavior of public employees, and further assesses how such 

association is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mployees’ occupational status and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and group engagement model. By analyzing the survey 

responses of the public employees in Korean public sector, this study shows that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has significant and positive associations with the public employee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vic behavior, while distributive justice 

perception has insignificant or negative associations with these outcomes. It further reveals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procedural justice perception and employees’ organizational attitude 

becomes stronger if the employees have a lower occupational status or if they perceive that their 

organization has a regulatory culture. The current finding implies that the public organizations 

need to devote more of their limited resources to developing departmental policy for enhancing 

procedural justice rather than distributive justice, and in that process, they should ensure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ank-and-file employees in order to maximize the policy’s 

effectiveness.

Key Words: Organizational Justice, Procedural Justi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vic Behavior, Occupational Status,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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